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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실에서 자주 벌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. 교수님께서 열심히 준비해 오신 질문을 학생들

에게 척 던지신 후 기대에 부풀어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립니다. 그러나 학생들은 그저 멍하

게 앉아 있거나 교수님 얼굴만 빤히 처다 봅니다. 질문 한 후 강의실에 침묵이 흐르면 시간

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쪽은 교수님입니다. 아무 반응이 없으면 교수님만 썰렁해 지고, 5초

가 마치 5분 같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많은 교수님께서는 질문을 한 후 몇 

초 이상을 기다리지 않고 "예, 정답은 … 입니다."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맙니다.

이렇게 자문자답(自問自答) 하기를 두어 번 반복하고 나면 그 수업은

구제불능입니다. 학생들은 "아, 이 교수님의 질문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답이 

나와."라고 터득하고 학기 말까지 "침묵 지키기" 작전으로 밀고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. 

학생들의 무관심에 가슴 아파하지 않으시려면 첫 강의 시간 첫 질문부터 학생들의 반응을 

반드시 받아 내셔야 합니다. 몇 가지 기술을 소개합니다.

(1) 반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.

질문 후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기술은 보통 "간 

큰" 교수님 아니면 하기 힘듭니다. 왜냐하면 침묵이 흐르는 동안 결국 교수님은 학생들하고 

"눈싸움"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께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. 교수님 눈은 둘이요 학생들 눈은 

수 십 개, 수 백 개가 아닙니까? 그 많은 눈이 교수님을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으니 교수님

께서 얼굴이 보통 두껍지 않으면 견디시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. 그러나 그 고비를 잘 넘기

시면 보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진땀 빼시는 교수님이 불쌍해서 "그래, 내가 대답해주자."

하는 착한 학생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.

(2)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질문한다.

다시 하라는 뜻은 똑 같은 질문을 더 큰 목소리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. (물론 학생들이 

질문을 듣지 못해서 반응을 못 보일 경우도 있습니다만…ref. 중앙일보 5월 28일, 5면 "안들

려요, 교수님") 그러나 제 뜻은 학생들이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 자체

를 변화 시켜 보자는 제의입니다. 종합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"큰" 질문은 부분적인 대답이 

나올 수 있도록 여러개의 "조그만" 질문으로 분리할 수도 있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, 이전에 

말씀드렸듯이 질문의 수준이 학생의 인지발달 단계나 교육목표 차원과 일치하지 않으면 학

생들이 힘들어 합니다. 그래서 질문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다시 할 수도 있겠습니다.



<<잔소리 코너>>

질문을 미리 잘 준비해서 적절한 때에 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

한 후에 학생들이 대답을 하게 유도하는 기술 역시 중요합니다. 위의 방법은 교수님의 의도

("질문한 후 반드시 대답을 요구하신다"라는 메시지)를 학생들에게 확실히 전달합니다. 저는 

학생들의

무반응 습관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 생각됩니다.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 반응 보이도록 요

구해서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<양방향적 학습 습관>을 지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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